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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년 모임,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!
- 주간(12.9. ~ 12.15.) 안전사고 예보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
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할 것을 요청
하였다.

□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(‘13~’17)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,093건이며,

10,679명(사망 1,536명, 부상 9,143명)이 사망하거나 다쳤다.

○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, 난방 등으로

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다.

○ 특히,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,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*

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.
     * 생활서비스 시설: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, 피시(PC)방, 

음식점, 커피전문점, 호프집 등(화재통계연감) 

< 최근 5년(’13~’17)간 화재 인명피해 현황>

     [출처 : 소방청 화재통계연감] 



○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3,416건(62%)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

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,826건(27%), 오락시설*이 1,329건(6%), 위락

시설**(1,078건, 5%) 순이다.

     * 오락시설 : 노래연습장, 전화방, 게임제공업 등

   * * 위락시설 :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카지노업소 등

< 최근 5년(’13 ~ ’17)간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 발생 건수>
장소별

※ 기타 : 화학적, 가스누출(폭발), 방화 관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 : 소방청 화재통계연감]

○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

발생하는 부주의가 9,404건(43%)으로 가장 많고, 전기 접촉 불량에

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(7,511건, 35%)이 뒤를 이었다.

□ ‘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*’에 의하면 불이 나고,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

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

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.

     *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

       (한국방재학회논문집, 제14권 5호, 2014년 10월)

○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

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.

○ 또한,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, 주변의

소화기 등을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. 이 때 불길이 거세어

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한다.



○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

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, 승강기는 정전으로

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.

○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,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

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

알린다 .

□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“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

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

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.”라고
당부하였다.



참고  화재 국민행동요령










